
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

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3

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다수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,

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판매점 에 개인정보를, PC

관리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

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.

서울인천지역 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개 판매점에서30 , 18 (60%)․
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

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판매점.

에서는 에 이용자 성명PC ,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,

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.

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로 하여금3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

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회에서 주 회로 단축1 2 3～

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,

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

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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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,

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

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‘ ’

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,

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

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

강조하였다 끝. .


